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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세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? 미국 최고령 수녀, 메리 프란치스 수녀 
 

 
 
102세까지 살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? 
 
여러분이 미국 노틀담의 최고령 회원인 메리 프란치스 더르 수녀라면 아마— 
-매일같이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
-아직 가사도 기억하고 음정도 나쁘지 않으니 언제든 노래를 부르고  
-자매 수녀들과 건강관리 센터의 헌신적 직원들 에게서 사랑의 포옹을 받을 것입니다.  
 
젊은 여성이었을 때 

- 파티와 데이트, 춤을 즐겼고 
-언니가 커빙턴의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일  
-스스로의 영혼 안에 성소가 꿈틀댐을 느끼고는  
-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쳤던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겁니다.  
 
교육자로 살았던 시절에 대해서는 이런 기억을 하겠지요-- 
-기술직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했던 일  
-다양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, 행정가, 특수 교육 교사로 일했던 것  
-심한 학습 부진과 신체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사도직에서 느끼는 특별한 만족감 
 
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며 기도와 현존과 찬미를 드리며 

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. 
이게 여러분이 메리 프란시스 더르 수녀처럼 102세가 되었을 때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.  
그럼, 수녀가 102세가 되던 1월 9일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고요? 당연히 수녀가 행복한 영예의 

손님이 되고 여러 가지 맛과 토핑을 갖춘 큰 아이스크림 파티를 가졌지요.   
102세가 된 메리 프란시스 수녀님, 기나긴 생을 축하하는 수녀님의 가족, 친구들, 수녀들의 사랑을 

즐기시길 바랍니다.   
 
 


